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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민주노조 사수

□ 전력산업공공성 강화

□ 임금체계개악 저지

□ 성과연봉제 저지

□ 해고자 원직복직  

성과연봉제의 폐해

1. 성과급 연봉은‘누적’된다. 금년의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, 이전의 성과
가 모두 기본급으로 누적된다. 따라서 어느 시점에 성과가 낮으면 회복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며, 
결국에는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수 있다.

2. 성과연봉제는 ‘성과급’이 아니다. 성과급은 자신이 받는 급여에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것이
다. 그런데 연봉에 누적되므로 성과급이라고 볼 수 없다.

3. 성과연봉제는 ‘약탈적’ 성과급이다. 모든 문명의 발전은 원시적인 구조에서 점차 인간적인 
구조로 바뀌고 있다. 그러나 성과연봉제는 그렇지 않다. 설령 어떤 사람이 조금 높은 성과급을 받
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료들의 급여를 빼앗아서 받은 것이다. 타인의 급여를 약탈해 갈 수 있는 
구조를 명시적으로 만든 것이 성과연봉제다. 직장 내에서 양극화가 확대된다.

4. 성과연봉제는 ‘업무 협조’를 저해한다. 어떤 사업소나 부서의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항상 
최저점을 받는 사람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.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평가 지표의 미묘한 차
이로 인해서 서열이 세워지게 된다. 성과연봉제 
하에서는 모두가 경쟁자이므로, 경쟁에서 우위
를 점하기 위해 당연히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
않으며, 노하우도 전수되지 않는다.

5. 성과연봉제는 노동자를 ‘노예’로 전락
시킨다. 
이미 10여년 이상 진행된 공기업 경영평가와 
내부평가 제도에서 보듯이, 평가 지표가 100% 
객관적 지표로만 구성될 수는 없다. 평가자의 
주관적 판단에 따라 서열이 달라질 수 있고, 피
평가자는 평가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.




